
15 뛰어난 리더의 조건

∙마키아벨리는 [군주론]에서 어떠한 수단과 비도덕적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
익을 증진시킨다면 그것은 허용된다는 것이다.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몰라도 나폴레옹, 
히틀러, 스탈린이 매일 잠들기 전에 [군주론]을 읽었다고 하니,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
서라면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독재자에게는 이책이 바이블과도 같았을 것이
다.

∙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외교관이었는 데 그 당시 피렌치는 주변의 여러 강국으로부
터  간섭을 받고 있었다. 마키아벨리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서자인 체사레 보르자
의 용기와 지성, 능력, 특히 결과를 위해 비정한 수단도 불사하는 자세에 큰 감명을 
받았다. 그는 오직 도덕적이고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는 약했던 피렌체의 지도
자들이 체사레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배우길 바랐다. 이 염원이 바로 [군주론]의 
집필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. 

∙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. 마키아벨리는 어떠한 비도덕적 행위도 권력자에게 
허용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. 이 점은 마키아벨 리가 자주 오해받고 있
는 부분이므로 기억해 둬야 한다. 마키아벨리는 더 나은 통치를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
행위도 허용된다고, 즉 그 행위가 더 나은 통치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인정받을 수 
있다고 한 것일 뿐이다. 그도 미움을 사고 권력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부도덕성은 어
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했다.

∙시대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십의 모습은 다르다. 어떤 상황에서 훌륭
히 역량을 발휘한 리더십이 전혀 다른 국면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
수 없다.

∙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황에 따라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이나 부
하에게 상처를 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. 마키아벨리는 비즈니스든 사회조직이
든, 혹은 가족 안에서는 장기적인 번영과 행복에 책임감으 갖고 있는 리더는 과감히 
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. 리더의 입장에 선다는 
것은 때때로 고독하고, 암흑의 책임을 떠안는 일이다. 한편으로는 그것이 권력의 본질
일지도 모른다. 


